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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의 상대에 대해

작성일 : 2012. 9. 7.(금) 오후 09:40

작성자 : 홍 별(서울 주님의 교회, 대학부 간사)

(천성운 기도 중 육신이 피곤하여 잘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잘 느껴지지 않

아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나 성자가 여기 왔다.

사랑아. 

내가 안 느껴진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나의 상대의 모습임에 마땅하다.

(주님 상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택하고 하늘이 택하여, 

나와 만나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며 신랑으로 삼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자가 나의 상대다. 

내 신부다. 

상대임을 인정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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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된다.

나의 상대, 나의 신부, 

나의 영적인 상대는 너희다. 

그러니 나의 상대임을 시인하여라. 

내가 나의 상대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였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상대가 되어 하니까 그렇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니까 믿어라.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성으로 창조되었다. 

만물도, 

너희가 나의 영감을 받아 만든 모든 것도, 

기본적인 원리가 상대성이다. 

서로 상호 의존하며 

상호 작용하며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다. 

너희의 각 지체도 그렇고 그와 같이 

교회도, 섭리 전체도, 지구 전체도 그러하다.

상대적이기에 존재하며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너와 나도 상대다. 

상대성으로 창조된 상대다. 

신랑과 신부다. 

너희와 나의 모든 것, 

모든 관계도 말도 상대성이다. 

대화도 그러하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적인 것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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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자의 사랑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절대성과 상대성을 분별하고 알아라. 

나는 절대적으로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나의 사랑을 느끼고 시인하는 만큼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상대다.

상대적 차원에 대해 물었느냐.

있다. 

자기 노력 여하다. 

나 성자는 너희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지?

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다만 모두 사랑하되 

나에게 사랑을 간구하고 

나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자는 

그 조건과 그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예를 들자.

너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 

물은 동일하다. 

그러나 물을 이용하여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너희의 노력 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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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느냐. 

연습을 하여 물과 일체 되는 방법을 알고 

물과 함께 물 안에서 

물을 이용하여 수영할 줄 아는 자는 

더 잘할 것이고 

더 많이 물에서 자유롭고 

물의 혜택을 더 누릴 것이다. 

그러나 수영을 아예 못하는 자는 

물 안에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을 이용하고 물 안에 있지만 

물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시원하긴 하겠지.

그같이 자기의 사랑도 계발하여야 한다. 

나 성자의 상대가 되는 것도 계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상대가 될까. 

너희는 이미 상대다. 

더 완전한 상대가 될까 고민하는 것이다. 

상대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는 것이다.

1. 상대에 대해 더 잘 알면 

상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나의 능력을 받고 나를 파헤쳐라. 

그러면 나에 대해 알게 되고 

나의 상대가 되어 

인정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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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이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가 되어 보아라.

나의 입장에서 너를 보아라. 

어떠하냐. 

그 뒤에 고칠 것을 고치고 

상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서 행해라. 

보일 것이다. 

나 성자의 마음에서 

나 성자의 입장, 보다 타자의 입장에서 

너를 들여다보아라. 

상대로서 생각해 보아라.

3. 상대는 상대에 걸맞은 위치에서, 

상대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가령 너의 상대가, 

신랑이 대통령이라면 부인으로서 

그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신랑이 대대로 이어온 

어느 사업하는 집안의 장남이라면 

그에 맞는 신부 역할을 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

너희는 나 성자의 신부다. 

지구에서 인간으로서 

최고 높은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 맞는 행동과 정신을 가져라. 

사상을 인간의 것에서 

나 성자의 것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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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나의 신부니까 그러하다. 

나의 직위와 신분에 맞는 신부이니, 

게다가 내가 택하였으니 

그에 맞게 살아가자. 

나 성자와 교통하며 때론 교양 있게 판단력 있게 

나 성자 앞에선 사랑스럽게, 그렇게 하자. 

세상의 직위로 비유한다면 왕이다. 

한국에선 대통령이다. 

너희는 영부인인 것이다. 

나의 상대니 

나의 상대의 위치를 보여 주어라.

4. 상대로서 책임분담을 다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상대니 

나의 상대로서 능히 모든 일을 하려면 

책임분담을 하여라. 

각자의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면 몸부림치는 만큼 

나와 더 일체 되어 

상대로서 더 뛰며 더 능력 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상대로서 너를 쓰고 역사할 것이다.

신부야. 

너는 나의 상대, 

나는 너의 상대임을 잊지 말라.

우리 둘이 상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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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둘이 역사를 이루는, 

둘만, 둘만이 할 수 있는 상대다. 

그러니 상대체로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자. 

책임을 하자. 

할 일을 하자. 

나는 너희가 상대체라서 너무 행복하다. 

상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려라.

만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인간인 너다.

상대성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자. 

인정하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깊게 생각하고 깊게 이해하여라.

인생 모든 것 상대적이다. 

너와 나도 상대.

구원도 상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 높은 급,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자.

상대에 대해 이해가 가지?

상대는 너무 행복한 것이다.

너와 나의 행복, 성자다.


